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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개정 -

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
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
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모듈: 일체형 제품과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기능을 추가·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하여,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서로 다른 스마트제조 시스템, 국가표준으로 소통한다

- 국표원, 스마트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국가표준(KS) 제정 -
- 시스템 간 상호운용 시연회 개최, 표준 적용 시 상호운용성 입증 -

산업계 디지털전환(DX)의 필수 과제인 스마트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9월 9일(목) 스마트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을 
규정하는 국가표준(KSX9101)**을 제정하고, 이 표준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기업의 제조업무 시스템 간 상
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 제조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실행‧관리‧모니터링 등을 위한 기업 업무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ERP, 

http://kats.go.kr/
https://kats.go.kr/content.do?cmsid=240&mode=view&page=&cid=2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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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제조 실행 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품 수
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설비 데이터 수집 시스템(DAQ, Data Acqusition 
System) 등이 있다.

**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 교환 - 제1부: 데이터 모델 / 제2부: 관리체
계 (2021. 9. 9. 제정고시)

이번에 제정한 국가표준은 스마트제조 시스템 별로 다르게 표현해 온 데이터 양식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별로 ‘품목명’을 ‘NAME', 'NM_ITEM'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교환할 
때는 ’ItemName'으로 정하여 해당 데이터를 ‘품목명’으로 서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비유하면 지역별로 ‘정구지’, ‘부자’, ‘솔’, ‘세우리’ 등으로 부르는 것을 “부추”로 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이 소통하기 위한 표준어를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서로 다른 업무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 기업별로 데이터 연계 작업에 
투입해 온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표원은 이날 스마트제조 시스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표준 기반 데이터 상호운용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표준 개발을 주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시연을 주관했으며,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제품 수
명주기 관리(PLM), 더존비즈온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엠아이큐브솔루션의 제조 실행 시스템(MES), 빛컨
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DAQ) 등이 상호운용성 검증에 참여했다.

상호운용의 방식은 제조 시스템 별로 상이한 데이터 항목을 이번에 제정한 표준(KS X 9101)을 매개로 변
환하여 데이터 교환 시 이를 동일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연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실적 관리에 이르는 제조업무 전 과정을 수행하는 형
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표준 기반으로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국표원은 앞으로 실증과제*를 통해 실제 제조현장에 표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 과제명: 스마트제조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운영(’21년~’24년, 55억원)

이를 통해,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제조분야에
서의 디지털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들이 안팎으로 막힘없이 데이터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들 간
에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한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토대를 다지는 스마트제조 표준화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디지털전환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https://kats.go.kr/content.do?cmsid=240&mode=view&page=&cid=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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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의 KN규격을 KS규격으로 현행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현행화 (제3조제1항 별표1)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21.2.8.)에 따라 ’전자파적합성분야 시

험항목‘의 KN규격을 KS규격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minseok95@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출처(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compass.or.kr/
https://www.rra.go.kr/
mailto:minseok95@korea.kr
http://rra.go.kr
https://www.rra.go.kr/ko/notice/atnList_view.do?nb_seq=4922&nb_typ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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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화장지.기저귀.세척제의 표시.광고 집중 점검

-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온‧오프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
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켰습
니다.

  -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 합
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시민 중 위촉받은 자, 안전관리 및 허위·과대광고 점검에 참여

 ○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
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입니다.

 ○ 참고로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중국, 형광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 등급제 표준 공개

2021년 7월 28일, [일반 조명분야 중 형광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 등급제 표준] 초안이 공
개되었습니다. 본 규격은 중국 에너지표준 및 관리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통합 및 개정한 것으로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10월 1일까지 입니다. 

본 규격은 이전 일반 조명분야의 5개 종류의 형광등 규격이 통합되어 개정된 것으로 통합된 이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ompass.or.kr/
https://www.mfds.go.kr/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www.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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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 19044-2013: 안정기내장형램프(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s)의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
효율등급, 

2) GB 19043-2013: 이중 캡 형광램프(double-capped fluorescent lamps)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
효율등급, 

3) GB 19415-2013: 단일 캡 형광램프(single-capped fluorescent lamps)의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
지효율등급, 

4) GB 29144-2012: 안정기내장형 무전극 형광램프(self-ballasted electrodeless fluorescent lamps)의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효율등급, 

5) GB 29142-2012: 단일 캡 무전극 형광램프(single-capped electrodeless fluorescent lamps)의 에너
지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효율등급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및 정의 통합: 상기 5개 규격의 발광효율(luminous efficacy) 및 에너지효율 통합

-에너지절약 평가값 삭제: 초기 발광효율 및 에너지 평가값 삭제

-기술적요구사항 변경: 에너지절약 평가값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삭제 및 연색지수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
항 추가

본 규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상기 5 종류의 형광등의 에너지등급, 에너지효율 한계값 및 시험 방법에 적용

-에너지효율 등급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3단계로 나뉘어지며 1단계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
*종류별 등급표는 원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한계값
각 형광등 종류별 에너지효율 3단계 등급의 수치는 에너지효율 한계값을 의미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
일반적으로 형광등의 연색지수 Ra는 80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연색지수 측정값과 정격값의 차가 3 이하여
야 함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nis.ac.cn/bydt/bzyjzq/gbyjzq/202107/t20210730_51777.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https://www.cnis.ac.cn/bydt/bzyjzq/gbyjzq/202107/t20210730_51777.html
https://www.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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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브렉시트 이후 REACH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승인 결정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REACH에 따른 4-(1,1,3,3-tetramethylbutyl)phenol, 
ethoxylated(4-tert-OPnEO)의 3가지 용도 승인 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영국 REACH의 과도적인 조치에 따라 해당 물질의 해당 용도에 따른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영국
에 기반을 둔 회사는 EU REACH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20년 12월 31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
기 전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8월 3일 발표된 첫 번째 승인은 감염성 질병 스크리닝, 내분비학 및 종양학 테스트에 사용되는 체외 진단 
제품 의 제조에서 4-tert-OPnEO의 사용을 다루며 이는 2033년 1월 4일까지 유효합니다.

두 번째 승인은 다음의 4-tert-OPnEO 용도에 적용됩니다.

- 항공우주 및 방위용* 2액형 polysulphide 실란트의 경화제 성분
- 항공우주 및 방위용 polysulfide 실란트 성분 및 4-tert-OPnEO 함유(0.1% w/w 미만) 경화제 혼합물

* EU REACH에 따라 승인 면제

8월 20일에 발표된 Defra 결정에 따라, 이 승인의 검토 기간은 두 용도 모두에 대해 4년으로 설정되며 
2025년 1월 4일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4-tert-OPnEO는 분해될 때 내분비 교란 특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REACH 승인 목록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22105/uk-adopts-first-authorisation-decisions-under-parallel-reach-regulat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일본, 식품접촉물질 사용가능 목록 수정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식품 접촉 물질(FCM**) 사용가능 목록에 411개의 물질을 추가하여 총 4,497
개가 되었고 일부 기존 목록화된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Food Contact Materials

8월 18일, 개정된 목록이 MHLW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목록은 화학물질명을 영어로 제공하며, 물질
의 CAS 번호 및 사용 최대 온도 조건과 같은 요구사항이 함께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s://chemicalwatch.com/322105/uk-adopts-first-authorisation-decisions-under-parallel-reach-regulation
https://www.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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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판은 물질을 아래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 중합체 (플라스틱)
- 중합체 (코팅)
- 기존 중합체에 미량으로 중합 가능한 단량체
- 첨가제∙도포제 등

목록의 적용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29351/japan-revises-food-contact-material-positive-list 
https://www.mhlw.go.jp/stf/newpage_05148.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중국, 가구 유해물질 제한하는 표준 WTO에 통보

8월 16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표준명 [가구의 유해물질 제한]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본 
표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으로 기존의 가구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2개 표준을 통합 및 
개정한 표준입니다.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통합된 기존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B 18584-2001 실내 장식 및 수리 재료 - 목재 기반 가구의 유해 물질 제한
- GB 28481-2012 플라스틱 가구의 유해 물질 제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방출 한계 항목 추가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

- 제한 유해물질 추가

물질 CAS No. 제한농도(mg/m3) 대상가구
포름알데히드 50-00-0 ≤0.08 실내가구
벤젠 71-43-2 ≤0.06
톨루엔 108-88-3 ≤0.15
크실렌(Xylene) 95-47-6, 108-38-3, 

106-42-3
≤0.20

총 휘 발 성 유 기 화 합 물
(TVOC**)

- ≤0.50

물질 제한기준(mg/kg) 분석을 위한 보정계수(%) 대상가구

https://chemicalwatch.com/329351/japan-revises-food-contact-material-positive-list
https://www.mhlw.go.jp/stf/newpage_05148.html
https://www.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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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핵종 및 디메틸퓨마레이트에 관한 제한 기준 추가

의견수렴기간은 통보일 기준 60일로 10월 15일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CHN/21_5204_00_x.pdf
http://tbt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73735?FromAllNotifications=Tru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9. 브라질 공기처리기기 시장동향

- 공기처리기기 제품은 매년 3% 정도의 증가세 지속 -
- 대다수 브라질 가정에서 에어컨 대신 에어쿨러 구입 많아 -

상품명 및 HS Code

공기처리기기(Air Treatment Products) 8415.10, 8415.82, 8414.51 등
주*: 공기처리기기:에어컨, 에어쿨러, 선풍기, 제습기, 가습기 등

시장 규모

Euromonitor에 따르면 브라질 시장에서는 2020년 2538만 대의 공기처리기기 제품이 판매되어 전년대비 

안티몬 ≤60 60 아동 및 영유아용 가구
: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구 표
면의 코팅에 제한기준 적용
기타 가구
: 가구의 칼라 페인트에 제한기
준 적용

비소 ≤25 60
바륨 ≤1,000 30
카드뮴 ≤75 30
크롬 ≤60 30
납 ≤90 30
수은 ≤60 50
셀레늄 ≤500 60

물질 제한 기준 대상 제품
방사성 핵종
(Radionuclide)

Radium-226 Ira≤ 1.0
Ir≤ 1.3

석재가 포함된 가구
Thorium-232
Potassium-40

디메틸퓨마레이트(Dimethyl fumarate) ≤ 0.1 mg/kg 바다로 운송되었으며 천을 씌운 
가구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CHN/21_5204_00_x.pdf
http://tbt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73735?FromAllNotifications=True
https://www.compass.or.kr/news.do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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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처리기기 제품은 매년 3% 정도의증가세를 지속하여 2025년에는 
2890만 대의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 ~2016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았던 브라질 경제는 2019년까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 등으
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고가 가전제품 구입 의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에어컨기기 가격이 높은데다가 설치 비용과 전력 소비 부담도 커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을 결
정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이다. 그러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외식이나 해외여행 관련 지출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여유 금액으로 에어컨을 구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공기처리기기 판매 동향
(단위: 천 대)

자료: Euromonitor

시장 동향

고가의 에어컨 대신 저렴한 에어쿨러 제품 선호

브라질 에어컨 시장은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의 평균 가격은 에어쿨러 제품의 평균 가격보다 약 4배가 높기 때문에 대다수 브라질 가
정에서 에어컨은 여전히 쉽게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반면 에어쿨러 제품은 콤팩트하고 이동이 가능한 
모델이며 실내 온도 하락, 가습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가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브라질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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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소비자들이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에어쿨러나 선풍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
고 있다. 에어쿨러나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저렴하며 대부분의 경우 설치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에는 많은 가전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면서 동 
기간에 공기처리 제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 기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삼성 Split WindFree™ 에어컨

코로나19로 소비력이 감소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신규 제품 구매 대신 기존 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안
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제품 구입을 결정한 소비자의 경우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
양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출시된 디지털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삼성 Split WindFree™ 에어컨은 무풍(無風) 상태로 온도를 
조절하며 기존 에어컨 대비 최대 72%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재택근무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100kWh당 
6.24헤알의 의 추가 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달러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부품 가격 상승

브라질 경제가 긍정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달러화 환율은 브라
질 제조업계의 생산 부담을 높이고 있다. 공기처리 제품의 경우 수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환율은 시장 성장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브라질 헤알화는 약 30% 평가절하
되어 2021년 말까지는 높아진 환율이 제조업계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까
지만 해도 대부분의 에어컨 업체들은 생산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나 환율 상승이 지속
되면서 2021년부터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에어컨은 이미 비싼 가전
제품으로 인식되며 가격이 상승될 경우 판매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공기처리 제품 수요 증가

브라질은 최근 수년 동안 기온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연중 무더운 기간이 많지 않아 특별히 냉방이 필요 
없던 지역에서도 에어컨 등과 같은 공기처리 제품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실링팬이나 에어쿨러 같은 저렴한 기기 또는 에어컨과 같은 고가의 냉방기기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건설되는 건물의 경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 규모

공기처리기기 제품의 경우 HS Code별로 상이한 수입동향을 보이고 있다. HS Code 8415.10의 경우 2020
년 전년대비 4.85% 증가한 184억2978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81%를 차
지하고 있으며 2위는 브라질(자유무역지대) 10%, 3위는 미국 3.91%로 나타났다.

HS Code 8415.82 제품의 경우, 2020년 전년대비 24.16% 감소한 355억42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
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3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중국 29.04%, 3위는 슬로바키아 10.88%로 
나타났다.

HS Code 8414.51제품의 경우, 2020년 전년대비 29.98% 감소한 3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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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8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독일 11.05%. 3위는 스위스 1.47%로 나타났
다.

공기처리기기 수입동향(HS Code: 8415.10)
(단위: US$ 천, %)

주*: 자유무역지대
자료: Global Trade Atlas

공기처리기기 수입 동향(HS Code: 8415.82)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
공기처리기기 수입 동향(HS Code: 8414.51)

(단위: US$ 천, %)

무역상대국
연도 점유율 증감률

2020/2019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17,648,492 17,576,452 18,429,776 100.00 100.00 100.00 4.85

1 중국 14,983,674 13,921,461 14,913,576 84.90 79.21 80.92 7.13
2 브라질* 1,850,881 10.04
3 미국 216,399 150,580 720,184 1.23 0.86 3.91 378.27
4 홍콩 1,509,976 1,895,944 663,960 8.56 10.79 3.60 -64.98
5 이탈리아 51,583 29,666 81,667 0.29 0.17 0.44 175.29
6 독일 97,769 10,166 59,624 0.55 0.06 0.32 486.50
7 한국 5,536 3,059 52,826 0.03 0.02 0.29 1626.90
8 영국 1,544 1,651 20,156 0.01 0.01 0.11 1120.84
9 네덜란드 4,142 12,646 15,386 0.02 0.07 0.08 21.67
10 터키 33,006 146,283 13,270 0.19 0.83 0.07 -90.93

무역상대국
연도 점유율 증감률

2020/2019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46,067,414 46,866,806 35,542,495 100.00 100.00 100.00 -24.16
1 미국 21,099,255 16,819,517 11,944,177 45.80 35.89 33.61 -28.99
2 중국 14,648,615 15,069,740 10,320,144 31.80 32.15 29.04 -31.52
3 슬로바키아 932,657 538,746 3,866,064 2.02 1.15 10.88 617.60
4 프랑스 1,005,657 4,003,869 2,996,673 2.18 8.54 8.43 -25.16
5 벨기에 2,488,067 7.00
6 이탈리아 3,635,661 7,560,860 1,347,870 7.89 16.13 3.79 -82.17
7 멕시코 386,555 745,633 1,104,775 0.84 1.59 3.11 48.17
8 영국 561,798 814,770 478,146 1.22 1.74 1.35 -41.32
9 말레이시아 36,650 242,654 359,966 0.08 0.52 1.01 48.35
10 독일 356,420 305,483 218,235 0.77 0.65 0.61 -28.56
12 한국 546,370 86,787 80,662 1.19 0.19 0.23 -7.06

무역상대국
연도 점유율 증감률

2020/2019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5,105,722 5,312,522 3,720,042 100.00 100.00 100.00 -29.98

1 중국 4,263,409 4,316,832 3,109,458 83.50 81.26 83.59 -27.97
2 독일 477,355 462,618 410,966 9.35 8.71 11.05 -11.17
3 스위스 7,357 25,717 54,729 0.14 0.48 1.47 112.81
4 네덜란드 12,682 7,419 53,322 0.25 0.14 1.43 618.72
5 덴마크 13,011 643 20,312 0.25 0.01 0.55 3058.94
6 미국 44,156 104,875 15,566 0.86 1.97 0.42 -85.16
7 스페인 27 73,123 11,218 0.00 1.38 0.30 -84.66
8 프랑스 57,215 180,377 7,260 1.12 3.40 0.20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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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시판 중인 공기처리기기 제품

9 캐나다 725 1,564 6,506 0.01 0.03 0.17 315.98
10 이탈리아 7,775 16,936 6,363 0.15 0.32 0.17 -62.43
29 한국 193 3,032 0.00 0.06

브랜드 /제품 사진 제품명/ 가격

Britânia

Climatizador e Umidificador de Ar BCL01F Frio 3 
em 1 - 127V
가격: R$255.00

Ventisol

Climatizador de Ar, Nobille CLM20-02, Branco, 20L, 
65w, 220v

가격: R$769.00

Philco

Climatizador de Ar Frio com 03 Velocidades - 
PCL02FI

가격: R$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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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환율: 1달러=5.2헤알
자료: Magazine Luiza, Casas Bahia, Fast Shop, Amazon

주요 경쟁기업

브라질 공기처리기기 분야의 주요 기업은 Mondial Eletrodomesticos, Arno AS, Britania Eletrodomesticos, 
Mallory Ltda, Arge Ltda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기처리기기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크지 않으나 절전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점차 점

Philco

Ar Condicionado 9000Btus PH9000FM9 Frio 220V
가격:R$ 1,599.00

LG

Ar Condicionado Split Dual Inverter Voice 9000 
BTUs Frio 220V
가격: R$1,741.65

Samsung

Ar-condicionado Split Inverter 17,000 BTUs - Frio 
AR18NVFPCWKNAZ
가격: R$ 3,909.90

Samsung

Ar Condicionado Split High Wall Digital Inverter 
WindFree Quente e Frio 9000 BTUs

가격: R$1,9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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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유통 구조

공기처리기기 제품의 84,9%는 Magazine Luiza, Casas Bahia, Fast Shop 등과 같은 가전제품 매장을 통
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나머지 15.1%(홈쇼핑 0%, 전자상거래 15.1%)는 비 매장(non-store) 판매 형태로 
유통된다.

관세율

주*: 유통세는 주(州) 마다 상이함.(상파울루주의 경우는 18% 부과)
자료: Tecwin

수입 규제

2011년 발표된 INMETRO(국가계량품질기술원) 법령 Portaria Inmetro nº007/2011에 따라 공기처리기기 
제품은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INMETRO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INMETRO 인증은 해당 기
관에 등록돼 있는 공신력 있는 대행 업체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업체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
에 인증 취득이 필요한 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가전제품 전문업체 Fast Shop 판매 담당 Igor는 “최근 수년 동안 에어컨, 에어 쿨러 제품은 호황을 누렸
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제품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가 정부가 봉쇄를 완화하면서 매장 방문이 늘어났다. 에어컨의 경우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데 높은 설치 비용뿐 아니라 외부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해 구입을 
미루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화하면서 브라질에도 덥고 습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에어컨, 에어쿨러, 선풍기 판매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사점

2021년에도 브라질의 정치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만 명
을 넘고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
라질 소비자들은 공기처리기기 제품 구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은 외식, 야외 오락 활동, 여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절감한 금액은 주택 개보수나 공기처리기기 제품 등과 
같은 가전 구입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Euromonitor, 시사지 Veja, blogdofri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HS Code
관세율

(II)
공업세
(IPI)

사회기여세
(PIS/PASEP)

사회보장세
(COFINS)

유통세
(ICMS)*

8415,10 0~20 20~35 2.1 9.65 18

HS Code
관세율

(II)
공업세
(IPI)

사회기여세
(PIS/PASEP)

사회보장세
(COFINS)

유통세
(ICMS)*

8415,82 0~18 0~20 2.1 9.65 18

HS Code
관세율

(II)
공업세
(IPI)

사회기여세
(PIS/PASEP)

사회보장세
(COFINS)

유통세
(ICMS)*

8415,51 20 15 2.1 9.65 1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9038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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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인테리어 램프 시장동향

- 고부가가치 스마트 조명 개발 활발 -
- 한국식 카페의 분위기 연출 램프 인기 -

상품 기본정보 : 인테리어 램프 (HS Code 9405.20, 9405.40)

관련기관 및 전시회

자료: 각 전시회 홈페이지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 램프 시장동향

2019년 일본의 일반 조명*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9,846억 엔을 기록했으며, 그중 램프 시장 
규모는 약 1,697억 엔이다.
주*: 조명기구 및 램프의 국내 시장 규모, 기존 광원 및 LED조명 등 포함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 보급에 힘쓰면서 LED조명 시장이 확대됐으나 기존의 광원(백열등 및 형광등) 사용이 줄어 조명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조명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램프 시장은 조
명기구(LED포함)가 34.2%, 스탠드(테이블, 책상, 침대용) 램프가 10.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loT기술의 발달로 리모콘이나 스위치가 없어도 핸드폰 앱과 연동해서 음성이나 간단한 터치로 전
원의 온오프, 밝기, 색,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조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조명 
하나로 작업, 수면, 휴식, 식사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마트 조명을 개발하는 기업
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램프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엔)

구분 명칭 URL

기관 일본조명공업회 http://www.jlma.or.jp 

전시회 Interior Lifestyle 2022 https://interior-lifestyle.jp.messefrankfurt.com/japan/ja.html

http://www.jlma.or.jp
https://interior-lifestyle.jp.messefrankfurt.com/japan/j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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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야노경제연구소(2019년 기준)

수입동향

2020년 일본의 인테리어 램프(HS Code 9405.20)*수입 규모는 8,5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
다. 상위 수입 3개국은 중국, 이탈리아, 대만이며 4~10위 수입국은 연도에 따라 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최근각종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앤티크 램프나 베
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전통 램프의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은 15위에 해당되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인
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 2020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57.20% 증가한 
37만 6,0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HS Code 9405.40)**의 수입 규모는 3억7,318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0% 감
소했으나 위 제품(HS Code 9405.20)에 비해 수입 규모가 크고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4.86%로 상위 3위
를 차지하고 있다.
주**: 기타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중국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이 전체 조명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의 인건
비 인상과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국내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년간 일본인테리어 램프(HS Code 9405.20) 수입 동향
(단위 : 천달러, %)

자료:Global Trade Atlas(2021.8.13.기준)
최근2년간 일본전기램프 및 조명기구(HS Code 9405.40)수입동향

(단위:천달러, %)

순위

('19)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2019 2020

- 전 세계 83,119 85,950 100 3.41
1 중국 68,959 71,029 82.64 3.00
2 이탈리아 2,953 2,312 2.69 -21.70
3 대만 2,417 2,866 3.33 18.57
4 말레이시아 2,035 1,149 1.34 -43.55
5 베트남 1,397 2,012 2.34 44.00
6 프랑스 1,324 2,096 2.44 58.31
7 덴마크 994 1,217 1.42 22.39
8 스페인 653 468 0.54 -28.31
9 미국 456 360 0.42 -21.14
10 독일 444 619 0.72 39.56

순위

('19)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2019 2020

- 전 세계 412,800 373,181 100 -9.60
1 중국 272,846 266,754 71.48 -2.23
2 미국 28,812 21,980 5.89 -23.71
3 한국 26,312 18,118 4.86 -31.14
4 대만 21,966 17,670 4.73 -19.56
5 독일 10,140 9,026 2.42 -10.99
6 태국 8,606 6,259 1.68 -27.27
7 이탈리아 6,754 4,826 1.29 -28.55
8 인도네시아 4,191 4,321 1.1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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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GTA(2021.8.13.기준)

경쟁동향 및 제품 정보

Panasonic과 Toshiba Lighting &Technology는 조명기구뿐만 아니라 램프도 생산하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가 매우 풍부해 조명 시장에서도가장 중심이 되는 대기업이다.

생활용품 제조 판매사인 IRIS Ohyama는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소비량 절감을 통한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LED 조명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IRIS Ohyama의 제품은 저가격 고품질이라는 점
에서 양판점, 홈센터, Amazon 등의 EC사이트를 중심으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견규모 조명 제조사는 램프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1년부터 일본 내 LED 보급이 확
대되면서 LED 사업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는 기업이 증가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Endo Lighting이다. 
Endo Lighting사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사업구조를 LED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LED 보급 초반에 매
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램프 제품 정보

9 베트남 3,850 3,820 1.02 -0.77
10 프랑스 3,287 3,043 0.82 -7.43

이미지 기업명(국가) 시장점유율(%) 제품정보

Panasonic

(일본)
18.6

일본 전통LED 마루스탠드

https://panasonic.jp/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일본)

11.8
LED 스탠드

http://www.tlt.co.jp/tlt/ 

IRIS Ohyama

(일본)
7.0

LED 테이블 스탠드

https://www.irisohyama.co.jp/ 

https://panasonic.jp/
http://www.tlt.co.jp/tlt/
https://www.irisohyam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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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야노경제연구소 (2019년 기준), 각 기업 홈페이지

한편, 최근 SNS에서는 화이트톤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하는 한국식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라
탄과 같은 베이지색 계열의 소품을 장식해 한국의 카페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
인에서도 은은한 분위기의 달 모양 램프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한국 램프

자료: Buyma 홈페이지

Iwasaki 

Electric

(일본)

5.2
LED 램프 전구 제조사

https://www.iwasaki.co.jp/ 

Endo Lighting
(일본) 4.2 LED 스탠드

https://www.endo-lighting.co.jp/ 

- 기타 53.2 -

https://www.iwasaki.co.jp/
https://www.endo-lighting.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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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일반적으로 램프 및 부품 제조사가 조명기구 제조사로, 조명기구 제조사가 완성품을 도매점 또는가전·가구
소매점(양판점,대형마트등)에 유통시키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유통된 상품은 주로 할인매장, 잡화점, 인테리
어 전문점 등에서 판매된다.

가구,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소매점별 접촉을 통한 시장진출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본 내인테리어 제품 관련 전문상사를 통해 시장진입을 시도할 경우보다 다양한 소매점포에 진
출이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전용 전자상거래(EC) 사이트도 많이 등장해 일본에서도 한
국 램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EC의 경우 직접 입점을 시도하는 경우(일부 EC 플랫폼의 경우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창고 등 필요한 경우 존재)와 각 플랫폼의 벤더사를 경유해 진입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한국 가구 및 인테리어 잡화 판매 특집 페이지

자료: Buyma 홈페이지

관세율 및 인증

2021년 4월 1일 기준 무관세로, 일본으로 수출 시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거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경제산업국에 '전기용품 제조(수입) 사업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규격 관련 조명기구의 안정성 및 성
능을 인증하는 JIS규격*, JIL규격** 등의 규격이 존재하나 필수가 아닌 임의규격으로,이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JIS 규격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국가기술표준으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한 일본산업규격을  
말한다. 일본산업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규격(백색 LED조명기구, 유도등, 비상용 조명기구 등)에 대해서는 
일본조명공업회의 JIL규격으로 보완한다.

시사점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감소로 집을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가구,생활잡화 등인테리어 제
품의 소비가 증가해2020년 인테리어 시장은1조5,000억 엔(한화 약 1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단순하게 디자인이 예쁜 조명에서센서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시간, 환경 등에 따
라 다양한 조명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조명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관계자
에 따르면, 최근 자연광과 가까운 편안함을 주는 조명과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램프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으며, 스마트조명의 수요도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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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조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이온 발생 고효율 LED램프, 색의 재현율이 높
고 장시간 사용해도 눈부심이 없는 제품, 한국 전통문양을 적용한 디자인, 은은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
며 LED조명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EELF(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 외부전극형광램프)의 
개발 등으로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식 인테리어의 인기를 기회 삼아 일본 소비자의 특성과 수요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수요를 반영
한 제품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품질과 안전성, 원가 및 납기 등에서 특화된 고부
가가치 스마트 조명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일본 조명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료 : 일본 관세청, 야노경제연구소,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9033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

